
I. 서론

화석 에너지원의 대기환경오염, 불안한 국제유가 변

동 상황,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
로 친환경 대체에너지원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활발하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수소는 화석연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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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수소전기차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자기효능감, 기
대되는 가치와 지각된 위험 그리고 신뢰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연
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로는 첫째, 자기효능감,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신뢰에 
관한 개념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개념적･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자기효능
감,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신뢰가 상호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가치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수소전기차∣자기효능감∣지각된 가치∣지각된 위험∣신뢰∣
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model that can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expected value and perceived risk, and trust for hydrogen Electric vehicles, which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ctivating hydrogen electric vehicles, and verify this through 
empirical research. As a specific research goal, first, the concepts of self-efficacy, perceived value, 
perceived risk, and trust were defined conceptually and operationally, centering on prior research. 
Second, a research model was presented and verifi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confirm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perceived value, perceived risk, and trust derived 
through prior research.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value 
and trust. Also,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risk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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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문제와 환경오염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
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선정하고,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수소산업생태
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
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수소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증
가시키기 위해 수소차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낮추려
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8년 수소차 누적 생산량 2천대에서 2020년까
지 수소차를 누적기준으로 9천대, 2030년까지 63만대, 
2040년 6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는 
2018년 14개에서, 2022년 310개, 2040년 1,2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의 성공은 주요 경제주체인 소비자의 수요 
확대와 공급자의 공급 확산 및 수소경제 초기에 시장안
정화를 위한 정부의 수소경제정책의 성공적 실행에 달
려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는 소비자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소자
동차의 합리적 가격, 수소충전소의 보급확대에 따른 편
의성 개선 등의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확산과 수요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인행동의 이해와 더불어 수
소전기차의 이용과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소전기차 활성화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소차에 대한 자
기효능감, 기대되는 가치와 지각된 위험 그리고 신뢰간
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소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형성에 어떠한 
요인이 효과적인지를 밝힘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Bandura[1]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개인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결과를 산출해 
내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조직하고 실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동기적인 힘은 수행자가 갖
고 있는 효능감 기대와 결과 기대에 의한다고 주장한
다.  

Bandura[3]는 자기효능감이 서로 다른 형태의 영향
에 의해 산출되는 행위에 대처하는 변화, 자기규제, 생
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수준, 성취하고자 하는 노
력, 그리고 내재적 관심의 성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
인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혀내었
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다양한 상황에서 행위와 성과의 
좋은 예측자임이 발견되었으며[2], 많은 학자들[5-7]이 
자기효능감 이론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거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
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개인이 지닌 기술이나 
능력의 소유 정도와 기술이나 능력을 실제 행동수행이
나 성과달성에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
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동수행이나 성과달
성을 위해서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기술을 실제적인 
행동변화와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적인 개념이 존재한
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개
념을 Bandura[4]는 자기효능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수소전기차 이
용능력에 대하여 확신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수소차 
신뢰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역할과 다른 변수들과의 영
향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각된 가치와 위험, 신뢰에 관한 연구  
지각된 가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치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다[8]. 가치에 대한 정의 중 
Zeithaml[9]이 정의한 지각된 가치가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데, 그는 지각된 가치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지각된 가치의 네 가지 측면은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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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격, 둘째, 원하는 혜택, 셋째, 지불한 가격만큼의 
품질, 넷째, 지불한 것과 얻은 것의 차이를 말한다. 

지각된 위험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구매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기대가치의 손실을 주관적
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의미
에서의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0].

Jacoby와 Kaplan[11]은 위험의 유형으로 물리적 위
험, 심리적 위험, 재무적 위험, 성과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손실 위험 등으로 제안하였다. Peter와 Ryan[12]
은 예측된 주관적인 손실을 지각된 위험으로 정의하였
고, Featherman와 Pavlou[13]는 기대된 결과에서의 
손실을 지각된 위험으로 정의하였다. 

신뢰의 개념은 주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 전략적 
제휴, 거래, 유통채널 등에 있어서 파트너간 협력과 같
은 다양한 환경에서 조사되어 왔는데[14], 제시하고 있
는 신뢰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Luhmann[15]은 신뢰가 확신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험의 개념과 대비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뢰란 기본적으
로 위험에 관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얻는 이득보다
는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선택적 문제라고 하였다. 

Hardin[16]은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뢰가 
신뢰자의 속성, 피신뢰자의 특성, 그리고 신뢰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기술
하였다. Moorman 등[17]은 신뢰를 “믿을 수 있는 거
래상대에게 의존하려는 의지”로 정의하고, 신뢰가 존재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행위의도가 결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churr와 Ozanne[18]은 구매자의 신뢰와 협상 자
세에 대한 기대가 공급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수소전기차에 

대한 신뢰에 자기효능감,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등
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 결과를 탐색적
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론[1-4], 지각된 가치

[19][20], 신뢰[21][22], 지각된 위험[23][24] 관한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수소차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들은 1) 수
소전기차 이용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정도를 나타내
는 자기효능감 2) 수소전기차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지각된 가치 3) 수소
전기차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위험이다.

다음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구
성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 연구가설

2.1 자기효능감에 관한 가설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판단은 인지적 반응에 영

향을 주며, 또한 기대되는 산출물에 영향을 미친다. 왜
냐하면 개인이 원하는 행위를 달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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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기대되는 산출물을 판
단하기 때문이다[2]. Bandura[3]는 자기효능감이 행위
와 동기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주
장하였다. Ong 등[25]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지
각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의 
연구에서 권기철[26]은 SNS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신뢰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고, 이호배·권남경
[27]은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위험을 낮추는 긍
정적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수소전기차 이용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정
도가 이용하고자 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지각된 신뢰
와 지각된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전
기차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기효능감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지각된 가치 관련 가설
본 연구에서는 Zeithaml[9]의 관점을 적용하여 지각

된 가치를 개인이 수소전기차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
는 (경제적·기술적·환경적)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정도로 정의한다. 

Zhao 등[28]의 연구에 의하면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
서 지각된 가치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는 지식공
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
서 이가희[29]는 배달앱 한식 메뉴를 중심으로 온라인 
구전정보의 지각된 유용성과 위험이 지각된 가치와 신
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지각된 가치는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
미진[30]은 스마트폰 뱅킹의 지각된 위험과 가치가 신
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는 신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염진철[31]은 외
식 O2O 플랫폼 서비스와 지각된 가치 그리고 신뢰성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지각된 가치는 신뢰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소전기
차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지각된 위험과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4: 지각된 가치는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지각된 가치는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지각된 위험 관련 가설   
전통적 의사결정 이론에서 위험은 특정 대안과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의 변화를 의미한다
[32]. Bauer[33]에 의하면 위험은 주관적인 것으로 위
험이 존재하더라도 그 위험을 주관적으로 인식할 때 비
로소 위험으로 지각되는 특성을 갖는다. Ha와 Pan[34]
은 지각된 위험이 웹사이트 신뢰를 낮추고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핀테크[35], 스마트홈
[36]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높은 위험은 신뢰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근[37]은 온라인 여행사(OTA) 이용자의 인구통
계적 요소가 지각된 위험, 지각된 혜택 및 브랜드 신뢰
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이 신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노미진[20]은 스마
트폰 뱅킹의 지각된 위험과 가치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갖는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통
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위험을 높이 
지각해서 신뢰가 낮아지게 된다[38].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6 : 지각된 위험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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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척도
본 연구에서 측정된 구성개념들은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과 예비조사에서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
목은 불가피하게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다
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설문항목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에 이르
는 리커트형 5점 척도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높은 점수
에 응답할수록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기관의 전국 조사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구분포에 따른 지역별·성별·연령별·직
업별로 층화임의표본추출을 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322명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2.9세, 성별분포는 남성이 
675%(n=51.1), 여성이 647%(n=48.9)이며, 주거지역

은 도시지역이 응답자의 88.0%(n=1163)를 차지하였
다. 한편 운전경험은 없음이 15.0%, 1년-5년 22.3%, 6
년-10년 12.6%, 11년-15년 11.3%, 16년 이상이 
38.7%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통계패키지인 SPSS 26.0과 
AMO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설문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신뢰성 검증(reliability)
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SPSS를 이용하였으며, 
가설 검정을 위한 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은 구조방정
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항목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요인의 추출 방법으로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회전방식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를 개선하는 배리맥스
(varimax) 방법에 따른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 도출한 4개의 
요인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요인적재치가 모두 0.6이상으로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관련연구

자기효능감

개인이 수소전기차 이용능력에 대하여 확신하는  정도
ㆍBandura

  [1][2][3][4]SE1 수소차를 이용한다면 수소차의 부품 교체 주기를 이해하고 수소차의 관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SE2 수소차를 이용한다면 수소차의 차량 계기판을 이해하고 잘 조작할 수 있다. 
SE3 이전에 수소차와 유사한 차량을 운전해본 적이 없을지라도 수소차를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다.

지각된 가치

개인이 수소전기차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경제적·기술적·환경적)해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정도
ㆍZeithaml[9]

ㆍBabin et al.[19]
ㆍKeeny [20]

PV1 수소차는 연로사용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PV2 수소차는 기술성이 뛰어날 것이다.
PV3 수소차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지각된 위험

수소전기차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생각하면서 지각하는 심리적 위험의 정도 ㆍJarvenpaa and
  Todd [23]

ㆍJacobu and
  kaplan [24]

PR1 수소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
PR2 수소차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PR3 수소차의 수리와 정비는 불편할 것 같다.

 신뢰

수소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믿음이나 확신 정도
ㆍGefen[21]

ㆍJarvenpaa and 
  Todd [22]

Trust1 수소차는 믿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Trust2 수소차의 수리와 정비는 향후 더 나아질 것이다.
Trust3 수소차 판매자들은 수소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표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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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모든 변수들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요인
들이 설명해 주는 누적분산은 68.3%이며, 설명분산은 
자기효능감 21.660%, 지각된 가치 19.171%, 지각된 
위험 14.375%, 신뢰 13.119%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분석의 결과 지각된 위험(PR3)과 신뢰(Trust2)
가 제거되었으며, 최종 항목들에 대하여 크론바하 α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측
정결과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변수들의 신뢰도가 
0.506에서 0.804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검
증을 위해 사용된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과 가설 검증

3.1 연구모형의 적합도평가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간의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 개별 가설들을 각각 검정하는 대신에 전체
적인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방법
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변량 분석기법 중의 하
나인 AMOS 26.0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최적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보면, GFI = 0.966, AGFI = 0.936, CFI=0.943, NFI =
0.935, IFI = 0.943, RFI=0.899, RMR = 0.032,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2 연구가설의 분석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신뢰간의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 1~가설 3의 경우, 가
설 3은 t=-1.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설 
1인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가치와 가설 2인 자기효능감
과 신뢰의 관계는 각각 t=9.532(p<0.01), t=9.45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변수 설문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Cronbach's α 

자기효능감

SE2 .883 .141 -.086 .126

.804SE3 .815 .080 -.143 .107

SE1 .739 .130 -.013 .338

지각된 가치

PV3 .116 .794 .005 -.114

.665PV2 .141 .737 -.109 .141

PV1 .051 .716 .066 .234

지각된 위험
PR2 -.114 -.223 .806 -.023

.530
PR1 -.070 .203 .801 -.113

신뢰
Trust3 .302 .010 .018 .828

.506
Trust1 .174 .312 -.319 .620

고유값 2.166 1.917 1.437 1.312 누적분산(%)
68.325설명분산(%) 21.660 19.171 14.375 13.119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적합도지수 바람직한 수준  수치 적합도지수 바람직한 수준 수치

 - 216.563 d.f.:29
(p=0.00<0.05) NFI 0.9이상 0.935

GFI 0.9이상 0.966 IFI 0.9이상 0.943

AGFI 0.8이상 0.936 RFI 0.9이상 0.899

CFI 0.9이상 0.943 Standardized
RMR 0.10이하 0.032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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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각된 가치가 지각된 위험과 신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 4와 가설 5의 경
우, 가설 4는 t=-1.1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지만, 가설 5인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신뢰의 관계는 
t=10.901(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신뢰에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6은 t=-4.431(p<0.01)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전체 6개의 가설에 대한 검
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형성
에 어떠한 요인이 효과적인지를 밝힘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가치와 신뢰에 매우 유의
한 영향(t=9.532, t=9.458)을 미치지만 지각된 위험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써 수소전기차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소전기차를 통제
할 수 있다는 감정이나 느낌은 수소전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시키며 이러한 자신감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가치와 신뢰도를 증가시켜준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의 통
제감과 수소전기차를 사용할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지각된 가치는 지각된 위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신뢰에 유의한 영향(t=10.901)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는 “개

인이 수소전기차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혜택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수소전기차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기술적·환경적 혜택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지
각된 신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개인이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
해서는 수소전기차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가치
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소비자가 기대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소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중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위
험,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의 가설이 기각된 이유
는 수소전기차의 위험에 대한 인지가 수소전기차의 효
능감 및 가치와는 별개로, 수소에너지 및 충전시설에 
대한 막연한 위험 인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수소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수소전
기차에 대한 위험 인지는 실제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
소의 안전성을 과학적‧경험적으로 인지하기보다는 수소
에너지의 폭발성이라는 가상적‧추상적 인지 상태에 머
무르고 있다. 따라서 수소전기차가 확대 보급되기 위해
서는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안
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각된 위험은 신뢰에 유의한 부(-)의 영향
(t=-4.43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위험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29][33-37]. 즉 잠재
적인 불확실성을 갖는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위험을 높게 지각해서 
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수소전기차 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없

가설(방향)
가설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t값 결과
 From To

H1(+) 자기효능감 지각된 가치 0.269 0.028 9.532** 채택

H2(+) 자기효능감 신뢰 0.283 0.030 9.458** 채택

H3(-) 자기효능감 지각된 위험 -0.015 0.014 -1.079 기각

H4(-)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0.042 0.038 -1.110 기각

H5(+) 지각된 가치 신뢰 0.602 0.055 10.901** 채택

H6(-) 지각된 위험 신뢰 -0.212 0.048 -4.431** 채택

표 4. 연구가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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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진행된 선도적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 유사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들의 이론과 연구모형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수소전기차 신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효능감, 지각된 가치와 위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수소전기차와 관련된 연구는 수소전기
차가 더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후 사용자들의 누적된 경
험을 반영한 연구모델 개발과 신뢰 영향요인에 대한 구
체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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